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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1만 7천명 설문조사 

결과 및 아고라 청원(서명) 1만명 결과 전달 
   자료 문의 :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문의처 : 051-923-1262
   제  공 일 : 2017. 7. 6.                  담  당 : 이선정 (010-4180-8259)

유보통합 조속 추진하라,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반대‘

'유보통합 가로막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절대 반대한다’

[ 유보통합 촉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및 서명 전달 ]
7월 7일(금) 9시, 국정기획위원회(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 아고라 청원 서명 개요
 
 - 서명 인원 :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 학생 등 1만 명 이상
 - 서명 기간 : 2017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 목표 달성 
 - 서명 주체 :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2개 진행)

 -설문조사 참여 인원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조사:1만 7천명 이상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조사:1만 2천명 이상
 - 설문조사 기간 : 2017년 6월 23일~7월 3일 (두 개 조사 동일)     
 - 설문조사 참가자 :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 학생 등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혁신을 위해 20대 대선을 전후하여 연대활동을 펼쳐
왔던 51개 단체의 연대인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에서는 ‘다음 아고라 청원’
을 통해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유보통합을 가로막는 ‘사회서
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반대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 유보혁신연대에서는 유보통합을 촉구하고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의 
소속을 반대하는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의 결과를 2017년 7월 7일
(금) 9시 국정기획자문회원회 사회분과에 전달할 계획이다.  
    
○ 유보혁신연대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에서는 유보통합과 사회서비스공단
에 보육교사를 소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각 12,193명, 17,092명이 응답하였다. 

○ 유보혁신연대는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 또한 ‘10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
합 포함’을 촉구하는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2017년 7월 7일(금) 9시 국정기
획자문회원회 사회분과에 서명 결과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 유보혁신연대 아고라 청원 ]

유보통합 조속 추진하라,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반대

‘유보통합 일원화 정책의 공론화와 국민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보통합 가로막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절대 반대한다'

 
[ 유보혁신연대의 요구 사항 ]
유보통합 정책 기조는 어른 편익 중심이 아니라 아이행복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은 선 부처통합, 후 업무조정 방식으로 추진하라!
셋째,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한 정책이행을 요구한다.!
넷째,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공론화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의 추진 결과를 공개하라!
다섯째, 유보통합 가로막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절대 반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200만 영유아 뿐 아니라 영유아의 가족 및 40만 보육·교육
교직원의 삶, 보육·교육 학계와 관련된 일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
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제기하고 추진해 왔으며,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와 야 4당은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합의를 한 사안이
기도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그동안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적폐를 해소하
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중대 사안인 유보통합에 대한 어떠한 가시화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지난 6월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 문제의 해법을 
찾는 끝장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유보통합의 추진 경과를 비롯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
인지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도 제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끝장토론
을 진행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행해왔던 밀실행정의 반복이라 여겨진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비롯한 영유아 관련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보혁신연대
는 일제 잔재인 유보이원화 적폐를 청산할 유보통합 일원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
며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 일원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과 유보통합 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촉구한다!
 
  영유아는 그들의 삶 자체가 존귀하며 영유아는 우리의 미래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둘
러싼 이해당사자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영유아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여 행복한 영유아기
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이러
한 정신이 유보통합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을 공론화의 과정 없이 일회적인 끝장 토론의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방향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유
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그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적폐를 해소 하는 민주적인 장을 마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2017년 7월 6일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재택 외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참여 기관·단체 일동

한국유아정책포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전국직장어린이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서울보육포럼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숲태교협회
(사)한국숲교육협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보육학과교수연합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사)한국아동숲교육학회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실천학회  (사)한국산학기술학회  한독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천도교한울연대  (사)부모애숲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사)중부권생태공동체
대구생태유아공동체  (사)전북생태유아공동체  (사)광주생태유아공동체
(사)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제주생태유아공동체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  씨알사상연구소  한국숲교육연구소  방정환교육연구소
한국교육보육경영연구소  배움텃밭공동체협회  미래교육포럼 
부산참보육부모연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상 51개 단체)



※ 본 설문조사는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유보통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관련 설문조사

설 문 조 사

▶설문내용 : 유보통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관련 설문조사
▶조사단체 :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설문URL : https://goo.gl/forms/0oTT1yeqgpNRUVbp1
▶시 작 일 : 2017년 6월 23일(금)
▶집계기간 : 2017년 6월 23일(금) ~ 7월 3일(월) 23:59
▶참여자수 : 12,193명

1) 아래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 주세요.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장

학생(대학,대학원)
전문가(교수,연구자 등)

기타유아교육보육 관련자
해당없음

학부모 13.9%(1,691명)
어린이집 교사
47.0%(5,726명)
어린이집 원장
 21.1%(2,574명)
유치원 교사 1.4%(176명)
유치원 원장 0.8%(96명)
학생(대학, 대학원)
7.3%(892명)
전문가(교수, 연구자 등) 
2.2%(271명)
기타 유아교육 보육 관련자
                                

                                                                      3.5%(421명)
                                                         해당없음 2.8%(346명)

(※그래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 본 설문조사는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귀하의 생각은?
찬성 반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일원화하여 운영한
다.”에
89.2%(10,878명)가 찬
성, 
10.8%(1,315명)가 반대
로 나타남

(※그래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3) “보육교사는 요양사 등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서비스공
단에서 통합관리 한다.” 귀하의 생각은?

찬성 반대
“보육교사는 요양사 등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함
께 사회서비스공단에서 통
합관리 한다.”에 
91.7%(11,187명)가 반대, 
8.3%(1,006명)가 찬성으
로 나타남

(※그래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 본 설문조사는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4)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방식 중 귀하의 
생각은?

교육부에서 교사자격으로
유치원 교사와 통합 관리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요양사 등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통합 관리

“교육부에서 교사자격으
로 유치원 교사와 통합 
관리”에 97.8%(11,927
명),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요
양사 등의 사회서비스 노
동자들과 통합 관리”에 
2.2%(266명) 응답함

(※그래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 본 설문조사는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유보통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관련 설문조사

설 문 조 사

▶설문내용 : 유보통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관련 설문조사
▶조사단체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문URL : https://goo.gl/forms/tC70GYWmaVBIz4Kz2
▶시 작 일 : 2017년 6월 23일(금)
▶집계기간 : 2017년 6월 23일(금) ~ 7월 3일(월) 23:59
▶참여자수 : 17,092명

아래 해당되는 곳에 선택해 주세요.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장 해당없음

학부모 21.9%(3,738명) 
어린이집 교사 
47.2%(8,063명)
어린이집 원장
24.4%(4,172명)
유치원 교사 1.4%(247
명)
유치원 원장 1.0%(179
명)
해당없음 4.1%(693명)

(※그래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 본 설문조사는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현재 보육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1)유보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방식과 2)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를 유지하고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식 두 가
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부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2) 어린이집은 지자체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운영한다.

현재 보육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
치원을 교육부에서 일원
화하여 운영한다.”에
95.1%(16,247명),
“어린이집은 지자체 사회
서비스 공단에서 운영한
다.”에 4.9%(845명) 응
답함

(※그래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1)교육부에서 교사자격으로 유치원 교사와 통합 관리하는 방식과 
2)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요양사 등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통합 관리
하는 방식 중 귀하는 어느 것에 동의하십니까?

1) 교육부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과
통합 관리한다.

2)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요양사 등과
통합 관리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유
치원 교사 자격과 통합 
관리한다.”에
96.4%(16,511명),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요
양사 등과 통합 관리한
다”에 3.4%(581명) 응답
함

(※그래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